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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를넘는건실한중견업체로성장하였

다. 그동안주로토목공사에주력해온이

회사는내발항, 나주영산교, 광주풍암지

구택지조성, 거금도연륙교등호남의굵

직한대형토목공사를수행하였고, 지금

도목포∼신안압해간연륙교, 적금∼영남

간연륙교, 남악신도시택지조성공사등

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발휘하고 있다.

2 0 0 3년에는농업기반공사가주최한전국

품질관리경진대회에서수도권의대형건

설업체들을제치고지방업체로서는처음

으로대상을수상하는영예를차지하기도

하였다.

재무구조역시탄탄하기로정평이나

있다. 이회사는1 9 9 6년이래무차입경영

을실시하고있다. 그리고이러한건실한

재무구조에기반하여하도급업체에1 0 0 %

현금지급과실거래자직불제도를실시함으

로써지역경제발전에도기여하고있다.

황금추회장은지난해장남에게대표이

사자리를물려주었다. 하지만손놓고있을

성격은아니다. 지역경제발전을위해전남

지역경제인협회회장과여수세계박람회

지방유치위부위원장으로서분주한나날을

보내고있다. 그리고장학사업에도더욱주

력할계획이다. “지금은장학재단규모가

3 0억원에불과하지만앞으로5년안에2 0 0

억원규모로키울계획입니다. 훌륭한지역

인재를많이양성하는일이야말로지역경

제발전의초석이지요”

업이윤의사회환원은반드시이루

어져야합니다. 광주의조선대학교

에고시원을건립하고로스쿨유치기금을

출연하게된것도인재양성을통하여사

회에기여하고자하는평소의소망을실현

하기위해서입니다.”전남고흥에서가난

한농부의아들로태어나맨손으로동광건

설을호남의대표적인건설업체로키운황

금추회장은기업을가꾸는마음으로인재

를양성하는사업에힘을쏟고있다.

평소기업이윤의사회환원을중요시해

온황금추회장은지난해1 1억원의예산을

들여조선대학교에지상3층연면적5 0 0

평 규모의고시원을기증한데이어로스

쿨유치기금으로3억원을쾌척하였다. 조

선대에대한그의이러한장학사업은이

학교와특별한인연이없는상태에서이루

어진것이어서더욱도드라져보인다. 조선

대에서도그의이러한뜻을높이사황금추

회장의호를따서고시원이름을‘용곡고시

원’으로명명하였다.

이뿐만이아니다. 황금추회장은도서지

역이란특수성때문에학생들이도회지로

빠져나가고있는상황에서지역인재를육

성한다는취지로고흥도화고학생2 0여명

에게매년수천만원의장학금을지급해오

고있다. 얼마전까지는공사를수행하면서

맺은인연으로신안군학생들에게도장학금

을쾌척해왔다. “지방, 특히농촌의학교가

학생수의부족으로폐교위기에있습니다.

지역의젊은두뇌들이고향에서마음껏배

워나라와지역의동량으로커가는것을돕

“기

“기업이윤의사회환원은의무이자보람”

황금추 동광건설(주) 회장
조선대에고시원건립등장학사업전개

·건설저널2 0 0 5.428

이사람

는일은가장보람있는사업이라할수있

지요. 매년학생들로부터2 0통이상의편지

를받고있는데그들의마음을읽을때마다

말할수없는행복감을느낍니다.”

황금추회장은이른바‘이장’출신의건

설기업인이다. 건설업과인연을맺게된것

도고향마을의이장을역임하는것이계기

가 되었다. 1960년중반도화면덕흥부락

이장으로있으면서면내의치수사업을면

장, 총무계장등과함께총괄했던것이다.

이사업을하면서재미를느낀그는자신의

잠재된사업능력을깨닫게되었고본격적

으로건설업에뛰어들어양심과신용을바

탕으로착실하게회사를키워나갔다. 자그

마치4 0년간건설외길을걸어온셈이다. 이형우·기자·h w l e e @ c e r i k . r e . k r


